
오늘은 축제의 날, 매일이 부처님오신날 같아라

▶C12면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슬로건으로 진

행된 올해 연등회는 차별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담아내는 법석으로 진행됐

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은 어

린이, 청소년과 연희단의 율동 발표로 꾸며졌

다. 연희단은 흥겨운 율동으로 축제의 흥을 돋

웠고, 참석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

지혜상은 한마음선원의 ‘봄을 품은 염주등’이 

수상했으며, 연등선정상은 수국사와 삼천사가 

받았다. 연등인욕상은 승가사·석불사·도선

사·화계사·금륜사·삼성암·구룡사·충정

사가 수상했으며, 연등지계상은 불광사·봉은

사·진각종·옥천암·파라미타·총지종·법

안정사 부부불자회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연등법회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

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

었다. 법회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이자 

연등회보존위원장인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

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

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윤재웅 동국

대 총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불기 2567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대미는 대동

한마당이 장식했다. 5월 20일 오후 9시 30분 종

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를 넘

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법석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사부대중은 흥겨운 찬불가와 

트로트, 댄스음악에 몸을 맡겼다. 또한 대중은 

서로 손을 맞잡고 쏟아지는 꽃비 아래 강강술

래를 하며 서로가 하나됨을 느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 및 어울림마당을 봉행했다.

5월 20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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